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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용원 이론과 예술경영 전공, 음악원 지휘과 합창 지휘 부전공을 하고 있는 민**입니다. 

저는 2 학년 2 학기  (2022 년 2 학기)부터 3 학년 1 학기 (2023 년 1 학기)까지 총 1 년 (두 학기) 동안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1 년 동안 시드니에서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jmin@karts.ac.kr 혹은 

인스타그램 @meancherry 로 연락 주세요! (맛집 정말 빠삭합니다. 공유 가능합니다.) 

 

학교 소개 

시드니 대학교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세계 19 위 명문 공립대학입니다. 메인 캠퍼스는 

Camperdown/Darlington 에 있지만 음악대학 (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은 Circular Quay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는 전부 Camperdown/Darlington 쪽에 있기 때문에 

음악대학 재학생들은 음악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편도 30 분 정도의 

거리를 통학해야 합니다. Circular Quay 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가장 가까운 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항상 붐빕니다. 그래서 자취할 만한 집이 딱히 없고 어쨌든 시드니 중심가(CBD)에서 

통학하는 게 최선일 거예요. 시드니 집값은 미친 듯이 비싸니 학생 기숙사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아무튼, 시드니 생활 초반에는 학교 옆이 오페라 하우스라니..!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한 3 일만 

통학하다 보면 적응되고 관광객이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드니랍니다! 

 

수강 신청 

아무래도 시드니 대학교가 규모가 크고 교환학생들이 많다 보니 교환학생 전담 행정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에 합격한 순간부터 담당 advisor 가 연락을 하는데, 수강 신청부터 성적 

발급까지 모든 행정 관련 업무를 해주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메일을 드리면 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 full-time 학생과는 다르게 ‘메일’로 신청을 합니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 전부 적혀 있는 수강편람을 엑셀 파일로 보내주시는데, 거기서 24 학점까지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정해서 advisor 에게 메일을 전송하면 수강 승인 여부를 알려주시고, 

만약 교환학생 비개방 과목이거나 사전 오디션이 있어야 하는 과목 등 특수한 사정으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개강 후 2 번째 주까지 수강 신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변경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를 advisor 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advisor 가 바쁘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리할 일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mailto:jmin@karts.ac.kr


기숙사 

저는 한 학기씩, 사설 기숙사와 학교 기숙사 전부 살아봤습니다. 결론은 ‘웬만하면 학교 기숙사 사세요.’ 

입니다. 첫 번째 학기 때는 Scape 라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쓰는 키친과 화장실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시드니 대학교 경영대학 근처인 Scape Darlington 에서 원룸 옵션에서 지냈습니다. 

사실 보안도 아주 뛰어나고 내부 시설 (헬스장이나 요가룸, 영화관 등), 그리고 Scape 자체 프로그램 

(차 없이는 어려운 근교 단체 여행이나 페스티벌 참여 등)이 많았기 때문에 좋았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주는 월세가 아닌 주 단위로 렌트를 지불하는데, 제가 살던 곳은 제가 첫 

입주인 신축 기숙사였기 때문에 오픈 기념 할인을 진행해서 한 주에 580 달러(한화 52 만 원 정도, 

월세로 계산하면 208 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나올 때쯤엔 가격이 인상되어 주당 700 달러였습니다. 

5 평 남짓한 작은 원룸을 달마다 꼬박꼬박 200 만 원 넘게 내고 살다 보니 막판엔 현타가 와서 교내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는 정말 작은 도시라서 렌트가 끝도 없이 오르는데요, 현재 지내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살던 Scape Darlington 과 비슷한 곳들은 요즘 750 에서 

800 달러 선이라고 하네요. 교내 기숙사는 사설과 비교했을 땐 별로지만, 객관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교환학생들은 전부 Queen Mary Building 이라는 곳에 배정이 되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정말 방이 작긴 하지만 1 인실이고, 유지/보수가 잘 되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키친과 

화장실을 쉐어한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모든 공용 공간은 매일 아침마다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귀기에도 정말 좋고 퀸메리 내부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 

압도적으로 혼자 살고 싶다거나 2. 죽어도 화장실, 키친을 쉐어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니라면 퀸메리를 

추천드립니다.  

 

의료 

호주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꼭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를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이 있으면 웬만한 의료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코로나, 혹은 염좌 등 비교적 작은 

부상일 경우 그냥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으니 마음 

편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통신 

호주는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Vodafone 과 Optus 가 가장 큰 통신사인데, 둘 다 학생용 

요금제가 있습니다. 저는 Optus 에서 매달 30GB 를 30 달러만 내고 사용했습니다. (전화/문자 무제한) 

처음 정착하실 때는 공항에서 통신사에 방문해 prepaid 유심을 구매하고 회원가입 후 요금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교통 

시드니는 교통비가 꽤 비쌉니다. 한국 2 배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 비례 요금이기 때문에 

멀리 갈 때는 대중교통이 10 달러 가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버스, light rail, 기차 전부 신용카드 혹은 

Opal card 라는 교통 카드를 태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 때, 내릴 때 전부 태그해야 합니다) 

교환학생들에게는 Concession 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통비를 반으로 

깎아주는 opal card 인데요, 1. 항상 컨세션 전용 카드와 certificate 카드 둘 다 들고 다녀야 적용되고 

2. 혹시나 분실해서 재발급받을 경우 2 주 정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교통비가 확 줄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발급은 학기가 시작될 때쯤 advisor 에게서 오는 이메일 링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끔 대중교통에 무임승차 검사를 하는 검표원들이 급습할 때가 있는데, 이때 concession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도 certificate 이 없으면 부정승차를 했다고 간주하고 벌금 (약 200 달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꼭!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으면 일반 택시를 타지 마시고 

우버나 Didi 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택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30 분 정도 탈 경우 100 달러 가까이 나옴)  

 

은행 

가장 큰 은행인 Commonwealth Bank (CommBank)를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학생 

계좌 개설 옵션이 있고,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은행 관련 

업무를 봐야 할 때도 편리합니다. 호주 내 주소가 생기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경우 애플페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전역은 애플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편리해요!  

 

치안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호주는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밤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마약 거래가 활발하고 위험한 지역은 Redfern, Newtown, Surry Hills 입니다. 이 외에는 

아시안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치안이 좋기 때문에 치안 관련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